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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과 회사는 10월 25일(화) 15시, 제6차 임금실무소위원회를 열어 교섭을 속개했지만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는 교착상태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타결 가능성이 안갯속이다. ��노사는 지난 9월 29일(목), 2022년도 단체교섭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 이래 임금제도 분야만 여섯 차례에 걸쳐 논의를 이어왔으나 여전히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. ��피로도가 극에 달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 모두 단체교섭을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정작 타결을 이끌어 낼 만한 조율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. ��이날 노측은 답답함을 토로하며 사측에 “노동조합이 요구해서 제출한 회사 자료를 보면 당기순익 9천억의 50%인 4천5백억을 주주배당에 썼다”고 지적한 뒤 “주가가 올라서 기업가치가 그만큼 올라갔으면 배당을 나눠서 적정기업 가치를 맞추고 종사원에게도 돌려주는 게 맞다”며 “그런데 회사는 여전히 기업가치를 얘기하며 50%의 주주 고배당을 고집한다”고 꼬집었다.��이에 회사는 ‘주주 배당 50%는 70% 이상 배당하는 경쟁사 및 타 회사 사례로 봐도 크게 높다 할 수 없고 그 동안 투자 대비 이익을 얻지 못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적절한 배당이 이루어져야 회사에 대한 압박이 생기지 않는다’는 취지로 답변했다. ��노동조합 위원들은 다시 “회사의 외부에 보여주기 식 경영으로 KT조합원의 임금은 경쟁사 및 타기업 대비 현저히 낮은 현실에 직면”했다며 “이 와중에도 회사는 ESG 친환경 건물 구축에 투자하느라 22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1천 억, 또 중소 벤처기업 지원하는데 2백억을 쓰느냐”며 강하게 비판했다. ��연차촉진제 폐지 안건에 대해서도 “조합원 입장에서 당일 날 와서 일은 다 하고 오후 3시에 연차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, 이는 출근 했을 때 받아야 될 기회비용이 날아간 것이며 또 초과근무 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양산한다”고 지적하며 “회사는 3시 이후 연차승인이 반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도 연차촉진제도 폐지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��지지부진한 단체교섭으로 현장의 원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처럼 6차 임금실무에서도 노사가 각자 입장을 고수하며 교착상태를 유지하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 타결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황이다. ��





6차 임금 실무소위서 안건 두고 노사 줄다리기 조합원의 원성에도 요지부동인 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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